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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인의 날 맞아 명사 초청 특강 개최 
- 11월 11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초청 
- ‘다양성이 생존이다, 미래 농업의 판을 바꾸는 생태적 공존’ 주제 강연

- 11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지역 주민 포함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11일 농업

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명사 특별 

강연을 연다.

 11월 11일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가

치를 되새기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이다. 

 이번 특강은 ‘다양성이 생존이다, 미래 농업의 판을 바꾸는 생태적 공존’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연자로 초청된 최재천 석좌교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물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온 세계적인 생태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미래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생태·환경과 농업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또한, 사전 예약자 중 추첨을 통해 최재천 석좌교수의 저서 ‘통찰’, 사전 

질문이 채택된 참석자에게는 신간 도서 ‘히스토리아 비테이’를 증정한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준비한 ‘우리쌀 삼색 가래

떡’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마련한 청년농업인 생산 ‘스틱꿀’을 전달하며 농

업인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강연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11월 2일까지 농업과학관 네이버플레

이스를 통해 신청하고, 사전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강연 참여 및 행사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063-238-080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한선경 연구관리과장은“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생산성과 

기술혁신에 자연과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지혜가 융합될 때 

실현된다.”라며“이번 강연이 농업·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미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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